DevPartner Studio 8.0과 DevPartner Fault Simulator 1.5 출시!!!
(2005년 11월 14일)
마이크로소프트의 Visual Studio 2005를 완벽히 지원하며, 새로운 종류의 성능 데이터 수집, 결함 시뮬레이션 분석 기능, 데이터 익스포트 기능 등 흥미로운 새 기능들을 포함하는 DevPartner의 새 버전이 출시되었습니다.
DevPartner Studio 8.0의 새로운 기능


Performance expert – .NET애플리케이션 실행 중 분석을 수행하여 파일과 디스크 I/O, 네트워크 I/O, 쓰레드 동기화 등과 같이 성능과 관계가 깊은 작업들을 기다리는데 소비된 시간을 측정합니다. 이러한 요소들은 애플리케이션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기존의 성능 프로파일러를 통해서는 측정할 수가 없었습니다. 


Fault Simulator SE – 개발자들은 그들의 에러 처리 코드를 테스트하기 위하여 선택된 .NET 프레임워크 결함들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. 일단 에러를 시뮬레이션 하면, 문제점을 진단하고 수정하기 위하여 에러 처리 코드를 한 단계씩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.
· System comparison capability – 왜 애플리케이션이 어떤 시스템에서는 실패하고 또 다른 시스템에서는 제대로 실행되는지, 또는 왜 안정적이었던 애플리케이션이 시간이 지나면서 불안정해졌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개발자들은 DevPartner Studio 8.0을 사용하여 레지스트리 키, 시스템 서비스, 드라이버, 기타 세팅의 시스템 레벨 스냅샷을 생성함으로써, 어떤 시스템 레벨 세팅이 변경되었고 애플리케이션 안정성에 영향을 주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. 

· XML data export (in DevPartner Studio 8.0 Server) – 이제 성능 데이터와 커버리지 데이터를 표준화 된 XML 형식의 보고서로 저장하여 DevPartner Studio 외의 다양한 툴을 통해서도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.
DevPartner Studio 8.0의 기타 추가 기능

Visual Studio 2005 환경에 완벽히 통합됩니다.


.NET Framework 2.0을 지원합니다.


distributed multi-tier analysis and correlation


웹 서비스에 대한 성능 분석기능이 향상되었습니다.
DevPartner Fault Simulator 1.5의 새 기능


Code coverage –DevPartner Studio Professional Edition 8.0 Coverage Analysis 툴에 통합되어 결함 시뮬레이션에 의해 실행된 에러 처리 코드의 커버리지 데이터도 수집할 수 있습니다.

Integration with Visual Studio 2005 – Fault Simulator 1.5는 이제 Visual Studio .NET 2003은 물론, Visual Studio 2005 with .NET Framework 2.0도 지원합니다. 개발자들은 IDE에서 간편하게 Fault Simulator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